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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솔제지 임원 회삿돈 200억원 탕진
검찰, 전 자금팀장 구속기소 … 장부 조작해 선물거래 투자로 날려

회삿돈 200여억원을 탕진한 한솔제지 전 임원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.

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2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렸다 모두 날린 혐의(특정경제사범가중처벌법상 배임

등)로 한솔제지 전 자금팀장인 신모 전 상무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정모 전 부사장을 2월22일 불구속

기소했다.

또 빼돌린 자금을 운용하다 전액 탕진하고 감추기 위해 회계서류를 위조한 혐의(특경가법상 횡령 및 사문서

위조)로 채권중개업자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.

검찰에 따르면, 정씨와 신씨는 회사자금 229억원으로 국공채를 매입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채

권중개업자인 박씨를 통해 운용하면서 초과수익을 횡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그러나 박씨는 2004년 초 229억원을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고, 신씨는 약 1년 후인 2005년 초 해

당사실을 숨긴 채 박씨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 마치 초과수익이 나는 것처럼 정씨에게 전달했다.

정씨와 신씨가 약 5년동안 박씨로부터 받은 돈은 약 23억원에 달했으며 내기골프 비용, 접대비, 경조사비 등

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.

또 신씨와 박씨는 매년 회계감사 때마다 박씨가 대표로 있는 증권회사에 229억원 상당의 국공채가 보관된

것처럼 위조한 채권잔고 증명서를 제출해 외부감사인을 속였다고 밝혔다.

검찰은 주식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솔제지가 보유한 것으로 공시된 200억원대의 국공채가 실제로

는 이미 사라진 사실을 파악했다.

또 한솔제지의 외부감사인이던 2개 회계법인이 증권기업에 국공채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조회하지 않는 등

부실 감사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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